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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thing Light-Dim 2> 캔버스에 수성 아크릴릭 

174.5×112cm 2025

김택상은 30여 년에 걸쳐 ‘물’이라는 매체를 통해 색의 번짐과 
침착, 겹침을 실험해 온 작가다. 바닥에 눕힌 캔버스에 극소량의 
안료를 푼 물을 붓고 말리는 반복적인 작업은 수행적이면서도 
치유적인 ‘보살핌의 미학’을 드러낸다. 수십 차례의 층위를 
쌓아가는 행위는 화면에 미세한 간극을 만들고, 빛을 산란시켜 
깊이와 밀도를 부여한다. 마치 자연이 스스로 그려낸 듯 은은하고 
담백한 색감을 띤 그의 회화에 대해 작가는 ‘맑을 담’ 자를 
써서 ‘담화(áu)’라 명명한다. 1990년대 초 정치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업에서 출발한 그는, 옐로스톤 칼데라 화산 분화구의 
물빛에 매혹되며 예술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후 자연의 구조(물, 
공기, 빛, 중력)를 작업실로 끌어들여 자신만의 조형 방식을 
구축하면서 물질성과 감각, 개념과 자연을 잇는 회화 세계를 
펼쳐왔다. 눈에 띄는 대비보다 분간하기 어려운 유사성과 떨림, 
그리고 빛의 진동을 담는 그의 회화는 자연과 인간, 매체와 
인식의 관계를 섬세하게 탐색해 온 독자적인 사유의 여정을 
보여준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금호미술관, 리움미술관, 
수원시립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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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2025년 8월호 특집 「키아프 & 프리즈 하이라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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